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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건강정보는 의료정보, 의학정보, 보건정보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

진까지 광범위하다.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

리의식이 증대하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일반인 역시 

건강정보를 직접 찾아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다

[1].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검증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건강정보는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까닭에 이용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그 가치와 활용도는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들어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의 추구, 이해, 이용이라는 속성

과 연관시켜 건강정보이해력(health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사회의학적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지적되면서[2], 보건의료분야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건

강정보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이 이슈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요인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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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혹은 유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이용과 치료순응에 집중

되는 경향이 있다[3-5]. 건강정보이해력의 포괄적 이해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기능적 이해력에 편중

되어 있는 실정이다[4,6]. 특히 지난 신종플루나 메르스 확산 사태에

서처럼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회적 공황으로부터 경험한 보건의료체

계 전반의 혼란이 건강정보를 통한 소통과 대중의 정보이해력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7]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서는 건강정보이해와 의료이용 등에 관한 일반화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중요하다.

건강정보이해력 수준이 의료이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차 임상전문가, 의

료공급자, 정책입안자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8,9]. 2010년을 전후하여 ‘건강정보이해력’은 보건교육, 정책, 

공중보건학, 건강형평성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여러 개념이 산출되었

으며[8,10], 보건의료체계의 다양성과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

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11,12]. 건강정보이해력 개념은 다차원적이

며 상이한 요소들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로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다[8,13]. 건강정보이해력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

은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인쇄물 혹은 언어로 전달되는 정보를 받아들

이는 능력으로 환자역할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지식과 독해력, 산출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14]. 다른 한 편으로 건강정보이해력은 치료과

정에서는 환자, 의료시장에서는 소비자, 보건의료정책에서는 시민 

등 상황별 개인에게 부여되는 역할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접근과 이

해, 활용을 위한 역량(competence)이라고 한다[8]. 이에 앞서 

Nutbeam [15]은 개인적 역량에 대해 주로 일상생활에서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적 이해력(functional health 

literacy), 고도의 인지적 문해력으로 사회적으로 습득된 다른 정보와 

함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조화롭게 이용하기 위한 상호작용 이해력

(interactive health literacy) 그리고 상호작용 이해력처럼 고도의 인지

적 문해력이지만, 생활사건에 대한 통제력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습득 후 활용하는 비판적 이해력(critical health literacy)으

로 세분화하고 있다. 종합하면, 건강정보이해력은 환자건강의 위험

요인을 줄이거나 혹은 없애려는 노력에서 시작하여 공중보건 및 건강

증진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연결 

속에서 건강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이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는 정보 내용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능력, 즉 이해력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질병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적정 의료이용[16], 건강수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17]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자 중심의 보건

의료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에서 일반인의 건강정보이해력 향상을 위

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정보 접근과 활용

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하고 건강수준과 기대여명, 삶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0,18]. 유럽에서는 2005년 ‘환

자안전선언(Luxembourg Declaration on Patient Safety)’을 계기로 건

강정보이해력과 질병치료, 예방, 의료이용 사이의 관련성 연구를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축적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개혁의 근거로 활용

하고 있다[19]. 중국과 일본에서도 건강에 관한 기본지식과 신념, 생

활방식, 자가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인 건강정보이해력 향상

을 차세대 주요 보건정책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20,21].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행태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서 건강정보

이해력에 주목하여,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건

강정보 소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

보이해력을 측정하고, 이를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

료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일반국민들이 자가건강관리

와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 행위자로의 변화를 도

울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1. 조사개요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2016년 9월 말 기준 전국 만 19세 이

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고 지역, 성, 연령에 따라 층화 추출방식으로 

표집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고령자의 

경우 조사요원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조

사대상 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설문문항 개발을 위한 사

전조사와 본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진이 

본 조사에 앞서 조사구별 책임조사요원에게 조사목적과 주요 내용 교

육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별조사

요원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계획과 설문조사내용 및 방법 등은 연구윤

리심의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NECAIRB16-032-2).

2. 건강정보이해력 측정

건강정보이해력 측정도구는 ‘유럽 건강정보이해력 측정도구

(HLS-EU-Q47)’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동안 사용된 척도의 기능

적 측정방식 한계를 극복하고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일반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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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해력을 파악하고자 유럽 8개국(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서 이 척도를 개발하였다[22]. HLS-EU은 건강과 정보라는 개념을 포

괄적으로 접근하여 건강은 치료, 예방, 증진으로, 정보는 획득, 이해, 

평가, 활용으로 세분하여 각 구분이 교차하는 영역(12개)에서 개인의 

건강정보이해력에 관한 기술(skills)과 능력(abilities)을 측정할 수 있

게 설계되었으며,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도 

자국민의 건강정보이해력 국제 비교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23,24].

이 연구에서는 HLS-EU 완본(full version)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적

합한 척도로 전환하기 위해 번역과 역번역 및 결과검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1) 연구진과 전문가에 의해 번안된 조사문항은 다시 일반

인 조사에 적합한 단어와 문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문항을 

완성하였다. 건강정보이해력 조사는 총 47개 문항이며, 건강과 관련

된 3개 영역(질병치료, 질병예방, 건강증진)과 정보처리와 관련된 4

개 영역(정보획득, 정보이해, 정보평가, 정보활용)이 상호교차하는 각 

영역에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s 1, 2 and Appendices 1, 2).

각 조사문항의 응답범주는 ‘매우 어렵다’(1)에서 ‘매우 쉽다’(4)의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에는 마지막 응답범주로 ‘잘 모름/해

당 없음’(5)이 제시되어 응답자가 선택도 가능하지만, 최종 결과분석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2]. 건강정보이해력 분석을 위해서는 건강 관

련 영역별 유효응답 수 기준이 적용된다. 건강정보이해력(general)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47개 중 최소 43개 이상을 응답해야 하며, 질

병치료정보이해력(healthcare health literacy)은 16개 중 15개, 질병예

방정보이해력(disease prevention health literacy)은 15개 중 14개, 건

강증진정보이해력(health promotionhealth literacy)은 16개 중 14개 

이상을 응답해야만 분석에 포함된다. 이번 연구에서도 최소 응답문

항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대상이 된 사례들을 아래 산출식에 대입하여 

건강정보이해력 지수(health literacy index)를 산출하였다. 건강정보

이해력 지수는 그 수준에 따라 0–25점은 건강정보이해력 정도가 ‘매

우 낮음(inadequate),’ 26–33점은 ‘문제 있음(problematic),’ 34–42점은 

‘충분(sufficient),’ 43–50점은 ‘우수(excellent)’로 분류된다[22].

   × 




Index: the specific index calculated

Mean: the mean of all participating items for each individual

1: the minimal possible value of the mean (leads to a minimum 

value of the index of 0)

3: the range of the mean

50: the chosen maximum value of the new metric

3. 건강정보이해력 외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월 가구소득(세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직업,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의사 진단기준) 개수, 최근 6개월 동안 동

일한 건강이상증상 경험(의사 진단 없음),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건강상태(의사 진단 상관 없음)를 조사하였으며, 흡연 및 음주상태, 

신체활동 정도, 최근 1년 이내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과 같은 건강행

태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조사하였다. 의료이용은 지난 1년 동안 응급

의료, 외래, 입원, 건강검진 여부와 비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

에게서 치료와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모집단 추정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정보이

해력 지수는 HLS-EU Consortium [22]의 자료 분석방식에 따라 응답

자가 개별문항에서 ‘잘 모름/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결측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각 세부영역별 최소 응답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에만 응답신뢰도(Cronbach’s alpha)와 건강정보이해력 지

1) 측정도구 원본(영어)을 내부 연구진(1명)이 한글로 1차 번역한 다음 번역된 측정도구를 다시 2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bilingualism)을 갖춘 다른 내부 연구진 1명과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과학분야 전문가 1명이 영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하였으며, 번안된 자료(영어→한글, 한글→영어)는 내부 연구진 전체회의에서 비교
한 결과 개별문항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확인 후 사용함

Health literacy Access/obtain information relevant to 
health

Understand information relevant to 
health

Appraise/judge/evaluate information 
relevant to health

Apply/use information relevant to 
health

Health care
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on 

medical or clinical issues
Ability to understand medical 

information and derive meaning
Ability to interpret and evaluate 

medical information
Ability to make informed decisions 

on medical issues

Disease prevention
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on risk 

factors
Ability to understand information on 

risk factors and derive meaning
Ability to interpret and evaluate 

information on risk factors
Ability to judge th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on risk factors

Health promotion
Ability to update oneself on health 

issues
Ability to understand health related 

information and derive meaning
Ability to interpret and evaluate 

information on health related issues
Ability to form a reflected opinion on 

health issues

From HLS-EU Consortium. Comparative report of health literacy in eight EU member states: the European health literacy project 2009-2012. Vienna: Ludwing Boltzmann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 Research; 2012 [22].

Table 1. Matrix of sub-dimensions of health literacy based on the HLS-EU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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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domain/competence Very difficult Fairly difficult Fairly easy Very easy
Don’t 

know/not 
applicable

Total difficult 
(very difficult 

and fairly 
difficult)

Health care/accessing
1. Finding information on symptoms of illnesses that concern you 2.3 21.8 45.3 29.6 1.0 24.2
2. Finding information on treatments of illness that concern you 3.1 20.8 46.1 28.9 1.1 23.9
3. Finding out what to do in case of a medical emergency 3.3 24.2 44.3 27.5 0.8 27.4
4. Finding out where to get professional help when you are ill 1.6 16.2 45.5 36.6 0.1 17.9

Health care/understanding
5. Understanding what your doctors says to you 1.7 19.9 45.6 32.3 0.4 21.6
6. Understanding the leaflet that come with your medicine 3.5 34.3 43.6 27.5 1.0 27.9
7. Understanding what to do in a medical emergency 2.3 24.3 46.1 26.6 0.7 26.6
8. Understanding your doctor’s or pharmacist’s instructions on how to take 
a prescribed medicine

1.3 14.0 48.3 36.1 0.3 15.3

Health care/appraising
9. Judging how information from your doctor applies to you 1.1 21.6 48.0 27.8 1.5 22.7
10. Judg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treatment 

options
2.8 30.7 43.3 22.5 0.7 33.5

11. Judging when you may need to get a second opinion from other 
doctor

2.5 21.8 47.9 27.1 0.7 24.2

12. Judging if the information about illness in the media is reliable 2.5 20.5 47.5 28.1 1.4 23.0
Health care/applying

13. Using information the doctor gives you to make decisions about your 
illness

1.8 20.0 48.9 28.7 0.5 21.8

14. Following the instructions on medication 1.8 11.0 44.8 41.8 0.7 12.8
15. Calling an ambulance in an emergency 1.2 9.8 37.5 50.2 1.3 11.0
16. Following instructions from your doctor or pharmacist 1.1 11.1 51.1 36.2 0.5 12.2

Healthcare health literacy 2.33 22.51 45.96 29.22 0.8 21.6
Disease prevention/accessing

17. Finding information about how to manage unhealthy behavior such as 
smoking, low physical activity and excessive drinking

0.7 15.0 51.7 32.1 0.5 15.7

18. Finding information on how to manage mental health problem such 
as stress or depression

2.8 21.1 46.5 28.4 1.2 23.9

19. Finding information about vaccinations and health screenings that you 
should have

1.7 17.0 49.0 31.9 0.4 18.8

20. Finding information on how to prevent or manage conditions such as 
being overweight, high blood pressure or high cholesterol

0.6 13.4 51.5 33.0 1.5 14.0

Disease prevention/understanding
21. Understanding health warnings about behavior such as smoking, low 

physical activity and excessive drinking
1.2 15.1 44.3 39.0 0.5 16.3

22. Understanding why you need vaccinations 0.6 10.6 45.8 42.9 0.1 11.2
23. Understanding why you need health screenings 0.6 10.6 45.8 42.9 0.1 11.2

Disease prevention/appraising
24. Judging how reliable health warnings are, such as smoking, low 

physical activity and excessive drinking
0.4 11.9 52.2 34.8 0.6 12.3

25. Judging when you need to go to doctor for a check-up 1.1 18.9 46.7 32.5 0.8 20.0
26. Judging which vaccinations you may need 1.1 23.3 42.8 32.2 0.6 24.5
27. Judging which health screenings you should have 2.8 23.0 38.7 35.2 0.2 25.8
28. Judging if the information on health risks in the media is reliable 2.8 21.1 50.4 25.3 0.4 23.9

Disease prevention/applying
29. Deciding if you should have a flu vaccination 1.3 12.8 46.4 39.1 0.4 14.1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2. Percentage of respondents giving each response for all health literacy items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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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건강정보이해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수준, 건강행태, 의료이용행태에 따

라 분류된 집단에 대해 집단 간 평균(t-test, analysis of variance)을 비

교하였다.

결  과

1. 건강정보이해 정도와 건강정보이해력

측정문항의 기초분석결과 건강정보이해에 ‘어려움(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21.4%였다(Table 2). 영

역별로는 건강증진정보이해력의 경우 24.5%(질문 47. 지금 살고 있

는 동네에서 건강과 안녕을 위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 32.7%; 질

문 37. 건강에 관한 가족 또는 친구의 조언 이해하기 17.7%), 질병치료

정보이해력은 21.6%(질문 10. 같은 질병에 대해 각기 다른 치료소견

의 장점과 단점 이해하기 33.5%; 질문 15. 응급상황에서 구급차 부르

기 11.0%), 질병예방정보이해력은 18.1%(질문 27. 내가 어떤 건강검

진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25.8%; 질문 22. 내가 예방접종을 받아

야 하는 이유 이해하기 11.2%; 질문 23. 내가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이유 이해하기 11.2%)가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정보처리영역에서는 정보의 ‘평가(appraising)’에서 ‘어려움’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가장 많았으며, 접근(accessing) 22.0%, 

활용(apply)과 이해(understanding)는 각 20.2%와 20.1%이었다.

Health domain/competence Very difficult Fairly difficult Fairly easy Very easy
Don’t 

know/not 
applicable

Total difficult 
(very difficult 

and fairly 
difficult)

30. Deciding how you can protect yourself illness based on advice from 
family and friends

1.1 16.8 52.0 29.7 0.4 17.8

31. Deciding how you can protect yourself from illness based on 
information in the media

1.8 19.7 51.6 26.8 0.1 21.5

Disease prevention health literacy 1.3 16.7 46.9 34.6 0.4 18.1
Health promotion/accessing

32. Finding information on healthy activities such as exercise, healthy 
food and nutrition

1.0 17.1 51.7 29.7 0.5 18.1

33. Finding out about activities that are good for your mental well-being 2.6 20.0 44.7 32.1 0.5 22.7
34. Finding information on how your neighborhood could be more 

health-friendly
2.6 18.6 50.7 27.8 0.3 21.2

35. Finding out about political change that may affect health 7.9 26.3 44.0 21.2 0.7 34.2
36. Finding out about efforts to promote your health at work 2.0 21.9 50.1 25.4 0.7 23.8

Health promotion/understanding
37. Understanding advice on health from family members or friends 0.4 17.3 49.6 32.5 0.2 17.7
38. Understanding information on food packaging 3.6 25.1 43.2 27.7 0.4 28.7
39. Understanding information in the media on how to get healthier 2.2 19.1 51.4 27.0 0.4 21.3
40. Understanding information on how to keep your mind healthy 2.7 20.5 49.8 26.6 0.4 23.2

Health promotion/appraising
41. Judging how where you live affects your health and well-being 4.9 25.0 47.2 22.1 0.7 29.9
42. Judging how housing conditions help you to stay healthy 1.7 19.0 48.1 30.4 0.9 20.7
43. Judging which everyday behavior is related to your healthy 1.1 18.8 47.6 32.4 0.2 19.9

Health promotion/applying
44. Making decisions to improve your health 3.1 21.7 48.6 26.3 0.3 24.8
45. Joining a sports club or exercise class if your want to 3.6 19.6 48.4 27.4 0.9 23.3
46. Influencing your living conditions that affect your health and 

well-being
4.5 26.0 48.9 20.1 0.5 30.5

47. Taking part in activities that improve health and well-being in your 
community

5.5 27.2 48.4 17.6 1.3 32.7

Health promotion health literacy 0.00 0.00 0.00 0.00 0.00 0.00
General health literacy 2.2 19.4 47.2 30.6 0.6 21.4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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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이해력 응답자는 모두 1,000명이지만, 건강정보이해력 지

수 산출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 응답자는 건강정보이해력 979명, 질병

치료정보이해력 973명, 질병예방정보이해력 975명, 건강증진정보이

해력 990명이었다. 유효응답에 따른 응답신뢰도는 건강정보이해력

의 경우 0.964였으며, 질병치료정보이해력 0.914, 질병예방정보이해

력 0.918, 건강증진정보이해력 0.930이었다.2)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정보이해력은 34.5점이었고, 세부영

역별로 나누어 볼 때, 질병치료정보이해력은 34.7점, 질병예방정보이

해력은 35.4점, 건강증진정보이해력은 33.3점이었다(Table 3). 세부

영역별 건강정보이해력의 수준을 살펴보면, 질병치료정보이해력은 

45.1%, 질병예방정보이해력은 40.6%, 건강증진정보이해력은 50.0%

가 ‘제한됨(매우 낮음+문제 있음)’ 수준이었다.

2.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정보이해력

건강정보이해력은 성, 연령, 가구소득,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특

성,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4). 여성의 건강

정보이해력은 33.9점으로 남성(35.0점)보다 낮았으며, 건강정보이해

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48.6%로 남성(41.0%)보다 높았다. 연령의 경우 

50대(33.6점)부터 건강정보이해력은 평균(34.5점)보다 낮아졌으며, 

10대에서 50대까지는 건강증진정보이해력(53.7%), 60대는 질병치료

정보이해력(71.7%)에서 정보이해력의 제한됨 비율이 높았다.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정보이해력은 낮아졌다. 월 가구소득 

100–199만 원,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강정보이해력 지수는 30.3점

과 30.0점이었으며, 건강증진정보이해력 지수는 30점 미만이었다. 

100–199만 원인 경우는 질병치료정보이해력 지수가 29.6점이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유배우자보다 건강정보이해력을 포함한 건강영

역별 정보이해력이 모두 높았다. 다만, 건강증진정보이해력의 경우 

정보이해가 제한되는 경우(48.6%)는 유배우자(40.5%)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건강정보이해력도 함께 낮았

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10명 중 8명은 대부분의 

건강영역에서 건강정보이해력이 제한되었다. 블루컬러군(34.2점)과 

농림어업종사자(30.6점)의 건강정보이해력은 전문직ㆍ관리행정 등 

사무직이 포함된 화이트컬러군(35.9점)보다 낮았다. 화이트컬러군, 

블루컬루군, 자영업자는 건강영역 중 건강증진정보이해력에서 정보

이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농립어업종사자와 전

업주부의 경우 질병치료정보이해력에서 정보이해가 제한되는 경우

가 많았다. 미취업자와 퇴직자들은 대부분의 건강영역에서 건강정보

이해력이 30점 미만이었으며, 특히 질병치료와 건강증진과 관련된 

정보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되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건

강정보이해력(34.9점)은 미가입자(32.5점)보다 높았다.

3. 건강 관련 특성 및 의료이용과 건강정보이해력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건강정보이해력은 35.6

점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7.1점 더 높았다(Table 5). 건강하

지 못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건강 관련 모든 영역에서 정보이해력이 

30점 미만이었는데, 그 중 건강증진정보이해력이 27.7점으로 가장 낮

았으며, 건강정보이해의 제한됨(74.9%)은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사

람(40.0%)보다 1.8배 높았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의 건강정보이해력은 37.1점이었다. 반면, 만성질환 개수가 3개 

이상인 사람의 건강정보이해력은 모든 영역에서 30점 미만이었으며, 

건강정보이해력의 제한됨 비율도 건강정보이해력 79.4%, 질병치료

정보이해력 80.4%, 질병예방정보이해력 73.5%, 건강증진정보이해력 

80.4%로 모든 건강영역에의 정보이해력 제한됨 비율이 높았다. 의사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최근 6개월 동안 동일한 건강이상을 경험한 

사람의 건강정보이해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6점 낮았으며, 이

들의 건강증진정보이해력은 29.1점으로 다른 건강영역의 정보이해

력에 비해 낮았다.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도 응답자의 건강정보이해력 수준은 달랐다. 부모, 형제, 자녀 중 건강

2) 참고로 유럽 건강정보이해력 조사신뢰도와 비교해 보면, 건강정보이해력(general) 0.97, 질병치료정보이해력 0.91, 질병예방정보이해력 0.91, 건강증진정보이해력 0.92로 
이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22].

Health literacy Total (max=50)
Level (%)*

Inadequate Problematic Sufficient Excellent

General health literacy index (n=979) 34.5 15.4 29.3 39.5 15.8

Health care literacy index (n=973) 34.7 14.5 30.6 36.9 18.0

Disease prevention literacy index (n=975) 35.4 14.4 26.2 39.5 19.9

Health promotion literacy index (n=990) 33.3 19.7 30.3 34.9 15.1

*0–25 points for inadequate; >25 to 33 points for problematic; >33 to 42 points for sufficient; and >42 to 50 points for excellent.

Table 3. Means of health literacy score and percentages of each health literacy level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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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이 있는 사람의 건강정보이해력은 30.4점으로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보다 4.9점 낮았다. 가족의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은 사람의 건강증진정보이해력은 29.2점으로 다른 건강

영역 정보이해력보다 낮았으며, 이들의 질병치료정보이해력은 30.1

점으로 가족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사람보다 5.4점 낮았다.

현재 흡연하는 사람(35.6점)은 흡연경험이 전혀 없거나(34.4점) 현

재는 비흡연자이나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33.3점)보다 건강정

보이해력이 높았으며, 건강영역에서는 질병예방정보이해가 35.3점

으로 가장 높았다. 음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의 건강정보이해력(34.0점)은 월 3일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34.3점)과 매주 1일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35.0점)

보다 낮았다. 매일 10분 이상 주 5일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35.6점)은 

Characteristic No. (%)
HL

t-value/F-value† p-valueGeneral HL 
(%)* HC–HL (%) DP–HL (%) HP–HL (%)

Total 1,000 (100.0) 34.5 (44.7) 34.7 (45.1) 35.4 (40.6) 33.3 (50.0) -

Gender 2.057 0.040

Male 497 (49.7) 35.0 (41.0) 35.4 (42.2) 35.9 (37.1) 33.6 (48.7)

Female 503 (50.3) 33.9 (48.6) 34.0 (47.9) 34.9 (44.2) 33.0 (51.3)

Age (yr) 22.213 0.000

19–29 162 (16.2) 37.7 (30.4) 38.8 (23.3) 37.8 (33.3) 36.1 (40.8)

30–39 184 (18.4) 36.6 (38.9) 37.6 (32.9) 37.1 (34.5) 35.4 (38.0)

40–49 210 (21.0) 36.3 (32.0) 36.6 (35.5) 37.2 (28.5) 35.1 (43.0)

50–59 202 (20.2) 33.6 (47.9) 33.8 (51.0) 34.6 (42.8) 32.5 (53.7)

≥60 242 (24.2) 29.9 (66.8) 29.1 (71.7) 31.6 (58.5) 28.8 (68.6)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Korean won) 18.659 0.000

<100 52 (5.2) 30.3 (66.7) 30.4 (65.4) 31.3 (53.8) 29.2 (70.6)

100–199 155 (15.5) 30.0 (65.6) 29.6 (69.1) 31.4 (58.8) 29.0 (66.0)

200–299 225 (22.5) 34.3 (45.7) 34.4 (45.3) 35.1 (44.6) 33.3 (49.8)

300–399 306 (30.6) 36.0 (35.7) 36.4 (39.5) 36.7 (33.1) 34.7 (42.1)

400–499 179 (17.9) 36.0 (37.8) 36.6 (33.1) 36.9 (31.6) 34.8 (46.9)

≥500  85 (8.5) 37.2 (35.8) 37.6 (32.1) 38.2 (33.3) 35.5 (42.9)

Marital status 10.051 0.002

No spouse 247 (24.7) 35.9 (40.0) 36.9 (35.5) 36.1 (40.0) 34.3 (48.6)

Spouse 753 (75.3) 34.0 (46.2) 34.4 (48.3) 35.1 (40.9) 33.0 (40.5)

Education 83.016 0.000

≤Middle 160 (16.0) 27.6 (82.3) 26.9 (83.5) 29.6 (68.3) 26.6 (82.5)

High 427 (42.7) 35.0 (38.8) 35.0 (41.9) 35.9 (35.4) 33.9 (46.9)

≥College/university 413 (41.3) 36.6 (36.0) 37.3 (33.3) 37.2 (35.3) 35.3 (40.4)

Occupation 11.957 0.000

White collar 174 (17.4) 35.9 (37.1) 36.6 (35.9) 36.8 (32.5) 34.4 (44.8)

Blue collar 277 (27.7) 34.2 (45.2) 34.7 (44.0) 35.0 (43.0) 33.0 (51.4)

Self-employed 206 (20.6) 35.6 (416) 35.7 (41.3) 36.3 (36.8) 34.5 (46.1)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23 (2.3) 30.6 (47.8) 29.7 (60.8) 31.5 (39.1) 30.7 (52.1)

Full-time homemaker 224 (22.4) 33.0 (52.7) 32.8 (55.4) 34.4 (45.9) 31.8 (54.7)

Student  56 (5.6) 39.6 (28.5) 40.4 (18.9) 39.3 (28.3) 38.6 (33.9)

Others‡  40 (4.0) 28.2 (67.5) 27.7 (79.5) 29.9 (65.0) 26.7 (75.6)

Private insurance§ 11.137 0.001

Insured 828 (83.9) 34.9 (42.9) 35.1 (42.9) 35.6 (39.1) 33.7 (48.3)

Uninsured 158 (15.8) 32.5 (53.5) 32.7 (56.3) 34.0 (49.4) 31.0 (56.9)
HL, health literacy; HC-HL, healthcare-HL; DP-HL, disease prevention-HL; HP-HL, health promotion-HL.
*% of health literacy index 0–33 (inadequate, problematic). †General health literacy index. ‡Unemployed, retired, etc. §Excluded 14 respondents of ‘don’t know.’

Table 4.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literacy (inadequate+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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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33.7점)보다 건강정보이해력이 높

았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없는 사람

의 건강정보이해력(36.1점)은 경험이 있는 사람(33.1점)보다 높았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서도 건강정보이해력은 차이가 있었다

(Table 5). 지난 1년 동안 응급의료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34.7점), 외

래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36.7점), 입원경험이 없는 사람(34.8점)은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건강정보이해력이 높았다. 건강정보이

해의 제한됨 비율을 살펴보면, 의료이용이 없었던 사람들이 30%–
40% 수준인 반면, 응급 이용경험자는 64.2%, 외래 이용경험자는 

50.1%, 입원 이용경험자는 70.4%가 건강정보이해가 제한되었다. 건

강검진 경험이 없는 사람의 건강정보이해력은 35.5점으로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사람(32.7점)보다 높았다.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 혹은 비

의료인으로부터 치료 및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건강정보이

해력은 28.8점으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5.8점이 낮았다. 

Variable Category
HL

t-value/F-value† p-value
General HL (%)* HC–HL (%) DP–HL (%) HP–HL (%)

Total 34.5 (44.7) 34.7 (45.1) 35.4 (40.6) 33.3 (50.0) -

Health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Bad 28.5 (78.0) 28.4 (73.0) 29.9 (65.3) 27.7 (74.9) 10.032 0.000

Good 35.6 (38.7) 35.9 (40.0) 36.4 (36.1) 34.4 (45.3)

Chronic disease 0 37.1 (31.9) 37.7 (30.2) 37.6 (30.7) 35.8 (38.7) 58.601 0.000

1 33.6 (49.3) 33.4 (52.6) 34.8 (44.0) 32.7 (53.1)

2 31.5 (58.0) 31.5 (61.5) 32.8 (47.7) 30.2 (62.8)

≥3 27.5 (79.4) 27.1 (80.4) 29.4 (73.5) 26.4 (80.4)

Health problem (last 6 mo) Yes 30. 5 (62.2) 30.1 (63.9) 32.2 (55.6) 29.1 (68.4) 10.271 0.000

No 36.1 (37.6) 36.6 (37.5) 36.7 (34.5) 35.0 (42.6)

Family’s health status Bad 30.4 (66.9) 30.1 (65.2) 31.9 (56.4) 29.2 (66.9) 6.530 0.000

Good 35.3 (40.4) 35.5 (41.4) 36.1 (37.3) 34.1 (46.6)

Health behaviors

Smoking Never 34.4 (45.6) 34.6 (45.8) 35.3 (41.8) 33.2 (50.6) 4.173 0.016

Previous 33.3 (44.9) 33.5 (49.4) 34.2 (41.5) 31.8 (53.6)

Current 35.6 (42.1) 35.8 (40.4) 36.4 (37.5) 34.5 (46.4)

Drinking Never 34.0 (49.1) 34.1 (52.7) 35.1 (44.1) 32.7 (53.5) 1.063 0.346

Under 3 days (/mo) 34.3 (44.5) 34.3 (46.6) 35.0 (43.1) 33.6 (48.6)

Over 1 day (/wk) 35.0 (41.4) 35.7 (38.2) 36.0 (35.4) 33.3 (49.2)

Physical activity (/wk) 0 33.7 (50.0) 33.8 (49.1) 34.8 (44.4) 32.6 (54.9) 3.062 0.047

1–4 34.7 (43.2) 35.0 (43.2) 35.5 (39.4) 33.4 (47.8)

≥5 35.6 (36.9) 35.9 (42.0) 36.4 (35.0) 34.6 (45.0)

Health functional food Previous 33.1 (50.9) 33.0 (51.8) 34.1 (46.4) 31.9 (54.7) 6.402 0.000

Non 36.4 (36.1) 37.0 (36.0) 37.1 (32.8) 35.1 (43.9)

Health service utilization

Emergency service Used 30.0 (64.2) 31.1 (68.0) 32.5 (55.6) 29.1 (65.4) 3.362 0.001

Non 34.7 (43.6) 34.9 (43.8) 35.6 (39.8) 33.5 (49.0)

Outpatient Used 33.3 (50.1) 33.3 (50.4) 34.3 (44.9) 32.1 (55.7) 6.383 0.000

Non 36.7 (35.3) 37.2 (35.9) 37.3 (33.2) 35.4 (40.1)

Inpatient Used 30.0 (70.4) 30.4 (65.7) 31.1 (60.6) 28.3 (67.6) 4.897 0.000

Non 34.8 (43.0) 35.0 (43.6) 35.7 (39.2) 33.7 (48.6)

Medical check-up Used 32.7 (52.6) 32.5 (54.8) 34.0 (44.2) 31.6 (57.1) 5.206 0.000

Non 35.5 (40.3) 35.9 (39.8) 36.1 (38.6) 34.2 (46.2)

Unlicensed treatment Used 28.8 (81.3) 29.2 (53.4) 27.5 (75.1) 28.7 (68.8) 2.787 0.005

Non 34.6 (44.2) 34.8 (45.0) 35.5 (40.1) 33.4 (49.7)
HL, health literacy; HC-HL, healthcare-HL; DP-HL, disease prevention-HL; HP-HL, health promotion-HL.
*% of health literacy index 0–33 (inadequate, problematic). †General health literacy index.

Table 5. Health status, behaviors, health services utilization, and health literacy (inadequate+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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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의 질병예방정보이해력은 27.5점으로 다른 건강영역의 

정보이해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고  찰

건강정보이해력은 질병예방과 치료, 건강관리와 증진에 있어 소비

자 권리 향상과 환자 중심 의료라는 사회적 변화 추세와 맞물려 그 중

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또한 보건의료영역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균형적 관계를 개선하고, 국가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

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 성인 2명 중 1명이 

건강정보이해력에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건강형평성을 위

협할 수 있는 요인을 막기 위해 각 국가에 국민들의 건강정보이해력 

향상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25-27].

이번 연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력(34.5점) 수준은 

유럽(33.8점)3)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일본 25.3점, 대만 34.4점)보

다 비교적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평가(appraising)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 달리 근래에는 다

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하여 수많은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오

히려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보다 찾은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알아내는 것

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28]. 하지만 최근

까지도 온라인상에서 전문가에 의한 지식 또는 의견에 근거해 제공되

는 건강정보의 상당 부분이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29]. 정부는 이로 인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

향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공에서 건강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

려는 시도도 하고 있지만, 컨텐츠 생산주기가 길고 정책효과 증대를 

의식하여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29,30]. 높은 건강정보이해력을 합리적 의료이용과 적극적 

자가건강관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될 수 있

는 건강정보관리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국내ㆍ외 관련 연구결과들과 유사하게 본 조사결과에서도 

건강정보이해력은 개인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유의할만한 편차가 있

었다.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의 건강정보

이해력은 유의미하게 낮다. 교육, 소득, 직업은 건강과 관련되는 중요

한 배경적 요건이며, 사회구성원의 집합적 특성으로 집단에 속한 개

인의 건강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31].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과 질병수준에 영향을 주며 건강하지 못한 상

태에서의 생활은 더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어진다. 이러한 고

리를 끊기 위해서는 건강수준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정보이해력을 향

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

가들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구성원들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

정보이해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발전에 따른 변화하

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디지

털건강정보이해력(digital health literacy) 교육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9].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본과 중국에서도 국민건

강 향상을 위해 생활터 중심 교육을 통해 건강정보이해력 향상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20,21].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정

보이해력 수준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건강정보이해력이 높은 경우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

지 않거나 적게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만성질환자의 건강정보이해

력은 건전한 건강행태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2,33], 만성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이번 연구결과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건강정보이해력이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와 동일한 측정

도구를 활용한 대만의 경우에도 흡연자의 건강정보이해력이 비흡연

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24]. 유럽에서는 건강정보이해력이 높

은 집단에서 평균 30%의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건강정보이

해력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사람 중 80%는 비흡연자였다[22]. 음

주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음

도빈도가 높은 경우에도 건강정보이해력이 더 높았으며, 유럽에서는 

음주소비량과 건강정보이해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건강

정보이해력과 건강행태에 관한 직관적 개념의 차이는 정부의 건강정

책의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대표

적 건강위해행동들은 정책적으로 이로 인한 건강위험성이 다양한 채

널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이들을 소비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행

동으로 인해 건강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된 이상증상에 

관하여 더 많은 건강정보를 습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만성질환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에 관한 건강정보를 일반인들

3) 오스트리아 32.0점, 불가리아 30.5점, 독일 34.5점, 그리스 33.6점, 스페인 32.9점 아일랜드 35.2점, 네덜란드 37.1점, 폴란드 34.5점이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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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정보이해력과 의료이용은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34], 이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활용한 독일의 경우 건강정보이해력 

수준과 의료이용량이 역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을 경우 증상에 대한 중증도를 과대평가하여 불필요한 의

료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35].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응급, 외래, 입원,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 건강

정보이해력 지수는 미경험자는 물론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불완전한 건강정보이해력이 비합리적 의료이용과 관련 있

다는 지적을 제한적으로나마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이용에 있어 건강정보이해력이 적정 수준보다 낮을 경우 

부적절한 형태의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무면허 시술자로부터 의료행위 이용경

험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정보이해력 수준은 평균(34.5점)에 크게 못 

미치는 28.8점이었다. 의료행위는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

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에게만 그 행위가 허용된다. 

건강정보이해력과 무자격자 등에 의한 의료행위 이용 여부와의 관계

를 이번 연구에서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건강교육을 받은 경우 이러한 유사 의료행위를 이용할 확률이 낮아진

다[36]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정보이해력 향상이 유사 의료행위 이용

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

준이 낮은 경우 유사 의료행위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과 이번 

연구결과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정보이해력 제고정책

이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경로와 컨텐츠는 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정보의 정확성과 재생산 

및 확산과정에서의 오염을 감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

인미디어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대에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전문

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37].

건강정보이해력은 현재 혹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의사결

정상황에서 개인의 행태에 중요한 매개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일반대중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정보이해력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

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정보이해력에 관한 의제를 국가

적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비과학적이거나 근거

가 불충분한 건강정보의 만연은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건의

료체계를 왜곡하고 보건의료영역의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신뢰 기

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정보관리 강화와 국민의 건강

정보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

으로 건강정보이해력의 세부영역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건강정보이해에 있어 정보처리단계 중 어느 단계

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이

는 앞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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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접근/획득 정보이해 정보평가 정보활용

질병치료
의학과 임상적 주제를 다루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의학적 정보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의학적 정보를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의학적 이슈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능력

질병예방
건강위험요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건강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건강위험요인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능력

건강증진
건강결정요소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건강결정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건강결정요소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건강결정요소에 관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From Park et al. The effect of health consumers’ health literacy o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Seoul: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6 [4].
*원문인 HLS-EU Consortium [22]는 각 영역 설명을 ‘Ability to’로 시작하여 이를 우리말로 ‘능력’이라고 번안함.

Appendix 1. Matrix of sub-dimensions of health literacy based on the HLS-EU conceptual model

조사영역 조사문항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대체로 
쉬움

매우 쉬움 잘 모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질병치료 정보접근/획득

1. 내가 염려하는 질병증상에 관한 정보 찾기 2.3 21.8 45.3 29.6 1.0 24.2

2. 내가 염려하는 질병의 치료에 관한 정보 찾기 3.1 20.8 46.1 28.9 1.1 23.9

3. 응급상황일 때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 찾기 3.3 24.2 44.3 27.5 0.8 27.4

4.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전문가(의사, 한의사, 약사 등)가 있는 
곳(병원, 약국 등) 찾기

1.6 16.2 45.5 36.6 0.1 17.9

질병치료 정보이해

5. 진료 시 의사가 말하는 내용 이해하기 1.7 19.9 45.6 32.3 0.4 21.6

6. 약에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 이해하기 3.5 34.3 43.6 27.5 1.0 27.9

7. 응급상황 대처방법 이해하기 2.3 24.3 46.1 26.6 0.7 26.6

8. 처방된 약의 복용방법에 대한 의사나 약사의 지시를 이해하기 1.3 14.0 48.3 36.1 0.3 15.3

질병치료 정보평가

9. 의사가 알려준 치료정보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1.1 21.6 48.0 27.8 1.5 22.7

10. 같은 질병에 대해 각기 다른 치료 소견들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기

2.8 30.7 43.3 22.5 0.7 33.5

11. 진료를 받고 나서 다른 의사에게 한 번 더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2.5 21.8 47.9 27.1 0.7 24.2

12. 대중매체(인터넷, TV, 라디오 등)에서 제공하는 질병치료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 판단하기

2.5 20.5 47.5 28.1 1.4 23.0

질병치료 정보활용

13. 내 질병에 관한 치료방법 결정에 의사가 말한 정보를 이용하기 1.8 20.0 48.9 28.7 0.5 21.8

14. 복약 설명서를 보고 약 복용하기 1.8 11.0 44.8 41.8 0.7 12.8

15. 응급상황일 때 구급차 부르기 1.2 9.8 37.5 50.2 1.3 11.0

16. 의사나 약사가 질병치료를 위해 말한 지시 따르기 1.1 11.1 51.1 36.2 0.5 12.2

질병치료 정보이해력 2.12 20.13 45.86 31.72 0.8 21.6

질병예방 정보접근/획득

17. 흡연, 운동부족, 과음과 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찾기

0.7 15.0 51.7 32.1 0.5 15.7

18.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찾기

2.8 21.1 46.5 28.4 1.2 23.9

19. 내가 받아야 할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에 관한 정보 찾기 1.7 17.0 49.0 31.9 0.4 18.8

20.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찾기

0.6 13.4 51.5 33.0 1.5 14.0

질병예방 정보이해

21. 흡연, 운동부족, 과음과 같은 행동에 따른 건강문제 경고를 
이해하기

1.2 15.1 44.3 39.0 0.5 16.3

22. 내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해하기 0.6 10.6 45.8 42.9 0.1 11.2

23. 내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해하기 0.6 10.6 45.8 42.9 0.1 11.2

(Continued to the next page)

Appendix 2. Percentage of respondents giving each response for all health literacy items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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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조사문항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대체로 
쉬움

매우 쉬움 잘 모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질병예방 정보평가

24. 흡연, 운동부족, 과음과 같은 행동에 대한 건강문제 발생경고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판단하기

0.4 11.9 52.2 34.8 0.6 12.3

25. 언제 검진을 받으러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1.1 18.9 46.7 32.5 0.8 20.0

26. 내게 어떤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1.1 23.3 42.8 32.2 0.6 24.5

27. 내가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2.8 23.0 38.7 35.2 0.2 25.8

28.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건강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믿을만한지 
판단하기

2.8 21.1 50.4 25.3 0.4 23.9

질병예방 정보활용

29. 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1.3 12.8 46.4 39.1 0.4 14.1

30.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질병으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하기

1.1 16.8 52.0 29.7 0.4 17.8

31.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병으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하기

1.8 19.7 51.6 26.8 0.1 21.5

질병예방 정보이해력 1.3 16.7 46.9 34.6 0.4 18.1

건강증진 정보접근/획득

32. 운동, 건강에 좋은 음식과 영양섭취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관한 정보 찾기

1.0 17.1 51.7 29.7 0.5 18.1

33. 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 찾기 2.6 20.0 44.7 32.1 0.5 22.7

34.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정보 찾기 2.6 18.6 50.7 27.8 0.3 21.2

35.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변화에 관한 정보 찾기 7.9 26.3 44.0 21.2 0.7 34.2

36. 일터에서 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관한 정보 찾기 2.0 21.9 50.1 25.4 0.7 23.8

건강증진 정보이해

37. 건강에 관한 가족 또는 친구의 조언 이해하기 0.4 17.3 49.6 32.5 0.2 17.7

38. 음식물 포장에 적혀 있는 정보 이해하기 3.6 25.1 43.2 27.7 0.4 28.7

39.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관해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정보 이해하기

2.2 19.1 51.4 27.0 0.4 21.3

40.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 이해하기 2.7 20.5 49.8 26.6 0.4 23.2

건강증진 정보평가

4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4.9 25.0 47.2 22.1 0.7 29.9

42. 나의 주거환경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1.7 19.0 48.1 30.4 0.9 20.7

43. 일상 생활습관이 나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1.1 18.8 47.6 32.4 0.2 19.9

건강증진 정보활용

44. 나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3.1 21.7 48.6 26.3 0.3 24.8

45. 내가 원할 경우 체육활동이나 운동교실에 참여하기 3.6 19.6 48.4 27.4 0.9 23.3

46. 나의 건강이나 안녕이 도움이 되도록 생활환경 꾸미기 4.5 26.0 48.9 20.1 0.5 30.5

47.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건강과 안녕을 위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

5.5 27.2 48.4 17.6 1.3 32.7

건강증진 정보이해력 0.00 0.00 0.00 0.00 0.00 0.00

건강정보이해력 2.2 19.4 47.2 30.6 0.6 21.4

Appendix 2. Continued


